
35인의 순교자

1)  나옥매 (59세 여,교회설립자,전도부인,김순임 사모 모친)
2)  신덕철 (40세 남,담임전도사)
3)  신장모 (65세 여.신덕철 전도사 장모)
4)  마리아 (12세 여.신덕철 전도사 처제)
5)  진요셉 (10세 남,주일학교 학생)
6)  임유삼 (60세 남,집사 )
7)  김춘동 (61세 여,집사,임유삼 집사의 처)
8)  임항우 (18세 남,성도,임유삼 집사의 자)
9)  송복윤 (41세 여,성도,임유삼 집사의 큰 자부)
10) 김길순 (27세 여,주교교사, 임유삼 집사의 작은 자부)
11) 문봉순 (47세 여,집사,김길순의 친정 모)
12) 임태아 (김길순의 임신 중 아이)
13) 임화상 (15세 남,성도,임유삼 집사의 손자)
14) 임여상 (12세 여,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손녀)
15) 진사울 (13세 남,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외손자)
16) 진야곱 (11세 남,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외손자)
17) 진대식 (9세  남,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외손자)
18) 서석근 (58세 여,집사)         
19) 이복만 (15세 남,성도)
20) 윤성전 (70세 여,집사)         
21) 조재운 (19세 남,성도)
22) 조정덕 (15세 여,성도)  
23) 조운기 (11세 남,주일학교학생)
24) 조인심 (41세 여,집사)         
25) 이재조 (60세 남,집사)
26) 이춘만 (23세 남,성도)
27) 김민수 (68세 남,김태구 목사 부친)
28) 오죽현                     
29) 현영필
30) 임필남                     
31) 임동생 (남, 임필남의 동생)
32) 해남댁
33) 박석현 (목사, 광주양림교회)
34) 김순임 (박석현 목사 사모) 
35) 박원택 (박석현 목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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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는 순교믿음 부활신앙 오직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순교사적지 지정 감사예배

담임목사: 이성배
원로장로 : 김 동 문 시무장로: 최 영 칠 김 기 우
은퇴장로 : 배 국 선 강 연 수 박 형 식 조 남 춘 이 원 규
명예장로 : 박 정 수 김 병 찬 김 판 옥
성가지휘 : 김 남 미 반   주 : 이 다 솜

   

 



순교사적지 지정 감사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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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  보  고

 상월그리스도의교회 순교 사적지 현판 제막식 경과보고

* 상월그리스도의 교회는 순교자 35인의 교회로 순교신앙에 대한 

 믿음으로 지역사회를 복음화 하며 최선을 다하여 오다가 

 순교자들의 신앙을 후대에 길이 남기고 순교정신을 계승하고자

 1993년 3월23일 교회 마당에 순교비를 건립하여 순교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 2009년 3월12일 순교 장소에 순교비를 세웠습니다.

* 2019년 3월28일 순교자이고 교회설립자이신 나옥매 전도부인을  

  상월그리스도의교회 부활의 동산에 이장 안장하였습니다.

* 2020년 8월19일 순교장소를 소 공원화 하여 침례식과 세족식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2022년 4월5일 협의회 회장단이 본 교회를 방문하여 장로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본 교회에서 순교사적지교회로 지정하여주기를 

  청원하였습니다.

* 2022년4월18일 협의회 임원회에서 상월그리스도의교회 

  순교사적지 지정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2022년 5월 20일 순교사적지 교회 현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35인 순교한 상월그리스도의 교회"

“한국그리스도의교회”는  35인의 순교자가 있는 상월그리스도의교

회를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로 지정하여 후대 신앙인들에게 순교

믿음과 부활신앙을 계승 하고자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교회”로 

지정하여 현판식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지정 감사예배는 상월그리스도의교회담임 이

성배목사의 사회로 협의회협력총무 전장원목사의 기도 협의회부회장 

이상구목사의 성경봉독 행2장42-47 후 협의회장 김홍철목사의 “ 초

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증거하고 새목포교회 우창국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제막식을 위한 기도를 해남교회 주경림목사가 

기도하고 제막식에 대한 경과보고를 상월그리스도의교회 김기우장로

가 보고하고 한국그리스도의교회에서 순교사적지 지정서를 상월그리

스도의교회 김동문 원로장로에게 전달하다.  축사는 한국기독교원로

목사회 회장을 역임한 문세광목사와 세종대명예교수이며 한국 信 연

구소 소장인 이은선 교수가 하고 현판제막식을 하다.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상월상리길 42번지에 있는 상월그리스도의

교회는 1913년 나옥매 전도부인에 의해 설립된 109년 된 교회입니

다. 

해방 이후 극심한 좌우익의 이념 대립과 6.25 한국전쟁 발발 후 좌

익세력에 의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상월그리스도의교회도 35인의 순교자

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으로 인하

여 순교의 현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월그리스도의교회는 순교신앙으로 희생된 교인들을 위해 1993년 3

월23일 교회 마당에 순교자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의 깊은 신앙을 기

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순교자들의 기도 내용과 순교상황을 알리는 기념비를 순교 장

소에 세워  현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거룩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순교

자영성훈련”을 하고 순교 장소에서 침례(세례)식과 세족례를 진행

할 수 있는 공원화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월그리스도의교회는 

순교신앙훈련을 위한 성지(聖地)로써 더욱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 중, 교회설립자이신 나옥매전도부인은 헌신과 복음전파사역

으로 영암지역 여러 교회설립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나옥매 전

도부인은 목숨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4년 5개월간을 옥살이 하였

던 유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순교당시 상월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 신덕철(당시40세)전도사도 일

제의 신사참배를 목숨 걸고 거부할 정도로 신앙의 절개가 있었고 성

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신덕철전도사는 장모와 처제와 함께 순교하

였습니다.

순교 당시 스무 살 청년이었던 임수상(92세)씨는 빨치산 대원에게 

가족을 잃었던 그날의 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할

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이 손이 묶인 채 학살 현

장으로 끌려갔고 임씨만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임씨

는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 기독교인 35명이 희생된 ‘전남 영암군 학

산면 상월그리스도의교회’ 집단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

격자입니다.

당시에 끌려가다 줄을 풀고 피신하여 현재 김포에 생존하시는 임수

상(92세)씨의 증언에 의하면 할아버지 임유삼 집사(당시60세) 할머

니 김춘동 집사(당시61세)는 일가족이 함께 붙잡혀 처형장으로 끌려

가는 중에도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로 



시작하는 찬송을 교인과 함께 부르면서 순교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

게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나이어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

켜보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58세였던 서석근(여) 집사는 일주일간 금식하고 교인들에게 

“이때 죽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흔

들리지 않고 순교 하였습니다.

박석현목사(광주양림교회) 김순임사모 박원택(박석현목사, 자)은 전

쟁을 피해 처가에 왔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박석현 목사의 청년시절은“박석현(박석현은 후에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
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어 나주에서 목회하였고 해방 후 광주 양림교회에서 목회하다
가 6․25 전쟁을 맞아 영암에서 피난 중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장모인 나옥매 전도부
인과 함께 순교하였다. 김수진, 『호남 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고려글방, 1992, 
523쪽.), 김인수 등과 함께 ‘보향단’(補鄕團)을 결성, <독립신문> 등 유인물을 제작하
여 배포했다가 체포되어 목포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는데 옥중에서 전도를 받고 기
독교로 개종하였다. 석방된 후 진도로 돌아와 함께 개종한 ‘옥중 친구들’과 1920년 
진도읍교회를 설립하였고(진도읍교회(현 진도중앙교회) 설립에 대하여 『조선예수교장
로회사기』하(1930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珍島邑敎會가 設立되다. 先是
에 本地 靑年들이 信從하고 敎會를 設立하고 宣敎師 孟顯理가 傳道人을 派送하여 
協力傳播한 結果 六十餘人의 信者가 南洞에 貰屋을 借하여 禮拜하다가 合心捐補하
여 二百圓으로 八間 草家를 買收하여 禮拜堂으로 使用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 연세대학교출판부, 1968(영인본), 315쪽). 진도중앙교회에서는 교회를 설립
한 ‘본지 청년들’을 목포 형무소에서 개종하고 돌아온 정경옥과 박석현, 박종현 등 
‘보현단’ 동지들로 보고 있다. <진도중앙교회 요람>, 2004.)“ 

박석현목사 가족은 끌려가면서도 나지막하게 ‘당시 찬송가 79장(피

난처 있으니…)을 부르면서’ 처형장에서 잠깐 기도할 시간을 달라

고 하고 큰소리로 기도한 뒤 순교하였습니다.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

보면서도 태연자약하게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박석현 목사는 아들 

원택군을 살릴 수 있었으나 수양딸로 데리고 왔던 김귀순 자매를 위

해 함께 순교의 길을 가며“ 박석현 목사는 김귀순의 생명을 살려달

라고 애원하였다… 이 아이는 나하고 피도 물도 섞이지 않았고, 가

난한 아이니까 살려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산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했으니 저 불쌍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공산당

들은 그 자매를 석방해주었다고 합니다. 박 목사는 마지막 주머니에

서 돈을 얼마 꺼내면서 “귀순아 돌아가다가 배고프면 이 돈으로 밥 

사먹어라 하였다"  그 때문에 박석현 목사와 가족들의 숭고하면서도 

가슴 아픈 순교가 후세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순교자 중에는 아홉 살에서 열두 살 사이의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과 

엄마 뱃속의 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월그리스도의교회 예배당도 파괴되었습니다. 빨치산들은 교회를 

부수고 방공호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피난하여 살아남은 

성도들은 전쟁이 끝난 뒤 교회를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교회 재건의 중심이 된 진성구장로 임상단 권사는 3명의 자녀가 순

교하였습니다. 진성구 장로의 증언은 1957년 선교사가 미국으로 보

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가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7년 2

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자료 제공 및 번역: 조동호 목사, 그리스도

의 교회 연구소, 그리스도의 교회가 낳은 사랑의 원자탄 진성구 장로>

(영문을 번역)

-진성구 장로는 1950년 10월 말 어느 아침에 수확을 앞둔 벼를 살펴

보려고 논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명의 마을 사람

들이 나타나 진성구 장로를 에워쌌다. 그리곤 “거만하게 굴지 마

라. 세상이 바뀌었다. 양

키의 똥개들인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해 버리겠다.”며 주동자가 

엄포를 놓았다. 그들의 눈은 살벌했고 강경했으며 냉정했다. 그들의 

이 소행은 마을의 나지막한 언덕 너머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군 지

http://kccs.info/with_home/bbs/board.php?bo_table=person_in&wr_id=219&sca=&sfl=wr_subject&stx=%C1%F8%BC%BA%B1%B8&sop=and


도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꾸민 짓이 분명해 보였다.

그들은 그날 밤 진성구를 작은 방에 가뒀다. 내일 진성구를 인민재

판에 세울 심산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진성구를 납치하기 전부터 이

미 그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있었다. 진성구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제 이 땅에서의 내 삶은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였다. 진성구는 

최후를 잘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평안이 임했고, 마음이 안정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성구는 자기 자신이 산중턱 동굴에 

버려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그곳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

이 나지 않았다. 진성구는 쪼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연 살아온 지난날이 회상되었다. 특히 그가 결혼직후에 

꿨던 꿈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때 그는 꿈에서 두 개의 가지가 돋

아난 큰 나무를 보았는데, 한 가지에는 세 개의 열매가 매달려 있었

고, 다른 가지에는 다섯 개의 열매가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세 개

의 열매를 매단 나뭇가지의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는 꿈이었다.

정신을 차려 진성구는 산에서 기어서 내려왔고, 벌목꾼에게 발견 되

어 그들 부부로부터 수일간 정성스런 간호를 받았다. 그 사이에 공

산군들이 쫓겨 북쪽으로 퇴각하였고, 마을은 그들로부터 해방되었

다. 진성구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

만, 자신의 세 아들들이 이미 마을 빨갱이들로부터 살해된 후였다. 

마을의 빨갱이들은 곧 체포되었다. 친구들은 진성구에게 총을 건네

주면서 그들에게 복수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이 목불인견의 상황에 처한 진성구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

러내렸다. 세 명의 아들들을 모두 잃은 그의 마음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듯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구는 그 같은 복잡한 감

정들이 그리스도인인 자신에게 웬일인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자신의 

눈앞에는 금지옥엽 같은 아들들을 묻은 세 개의 무덤들이 있고, 또 

그들을 죽인 살인마들이 있었으며, 자신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

다. 이 일을 어찌해야하는가?

마을 밖에 언덕 주변으로 세 사람이 끌려갔고 또 한 사람이 권총을 

들고 그들을 뒤따랐다. 얼마쯤 후에 세 발의 총소리가 났다. 그 총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보복살인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었던 진성구는 그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들

은 6개월 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951년 봄철에 세 

사람이 말없이 세 개의 작은 무덤위에 꽃다발을 놓고 가는 것이 목

격되었다. 그 무덤들은 진성구의 집에서 가까운 언덕비탈에 있었던 

것이다.

금년 봄(1957)에 진성구 장로와 그의 부인은 6.25동란이후 낳은 다

섯 번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진성구 장로는 적어도 몇몇 

꿈들은 이뤄진다고 믿고 있다.-

현재 상월그리스도의교회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

음으로 기도하며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주님사



랑을 증거 하면서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

리고 순교신앙의 계승을 위하여 “순교자 영성훈련”을 진행하고 있

다. 현재 11기를 수료하였고 신앙의 견고함을 세워가는데 일조 하는 

귀한 영성훈련이다. 앞으로도 상월그리스도의교회는 주님사랑 교회

사랑 천국소망의 신앙을 확립해 나가는 순교신앙을 열방을 향해 펼

쳐나갈 것이다

35인의 순교자 명단

1)  나옥매 (59세 여,교회설립자,전도부인,김순임 사모 모친)
2)  신덕철 (40세 남,담임전도사)
3)  신장모 (65세 여.신덕철 전도사 장모)
4)  마리아 (12세 여.신덕철 전도사 처제)
5)  진요셉 (10세 남,주일학교 학생)
6)  임유삼 (60세 남,집사 )
7)  김춘동 (61세 여,집사,임유삼 집사의 처)
8)  임항우 (18세 남,성도,임유삼 집사의 자)
9)  송복윤 (41세 여,성도,임유삼 집사의 큰 자부)
10) 김길순 (27세 여,주교교사, 임유삼 집사의 작은 자부)
11) 문봉순 (47세 여,집사,김길순의 친정 모)
12) 임태아 (김길순의 임신 중 아이)
13) 임화상 (15세 남,성도,임유삼 집사의 손자)
14) 임여상 (12세 여,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손녀)
15) 진사울 (13세 남,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외손자)
16) 진야곱 (11세 남,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외손자)
17) 진대식 (9세  남,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외손자)
18) 서석근 (58세 여,집사)         
19) 이복만 (15세 남,성도)
20) 윤성전 (70세 여,집사)         
21) 조재운 (19세 남,성도)
22) 조정덕 (15세 여,성도)  
23) 조운기 (11세 남,주일학교학생)
24) 조인심 (41세 여,집사)         
25) 이재조 (60세 남,집사)
26) 이춘만 (23세 남,성도)
27) 김민수 (68세 남,김태구 목사 부친)
28) 오죽현                     

29) 현영필
30) 임필남                     
31) 임동생 (남, 임필남의 동생)
32) 해남댁
33) 박석현 (목사, 광주양림교회)
34) 김순임 (박석현 목사 사모) 
35) 박원택 (박석현 목사 자) 




